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 민승재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연락처 : 010-3043-**** 
나는 오래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사회생활에서 은퇴할 나이 55세에 이곳에 와서 목사님과 리더를 통하여 새롭게 배우면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모임을 왔을 때만 해도 나이든 사람들이 많지 않아 어린 형제들과 한 팀이 되어 아들연배의 리더에게 열심히 배웠고 늘그막에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작은 미력이나마 쓰시고자 하셨음을 알고 3년만에 리더가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장년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도 평화나무에 제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과정의 훈련을 모두다 경험하였지만 내 스스로 자원하여 한 훈련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유익한 훈련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중에 인분을 먹으라는 등의 말은 귀로 들어 보거나 눈으로 본적도 없습니다.
[bookmark: _GoBack]아마도 각자가 하는 훈련 중에 과잉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왜 굳이 그런 것을 왜 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것이 강압이었다며 00먹이는 교회이니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그들이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옳지 않는 일들을 하고 나서 결국 당하는 결과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였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이고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편협적인 정보와 의견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교회를 흡집 내고자 하는 태도로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고 있는 평화나무도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출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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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성도 : 민 승 재 (인)
